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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감회, 예정이율 자율화 제도 도입 예정  

□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10년간 동결되었던 보험상품의 예

정이율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 작

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. 

  o 현행 보험상품의 예정이율*은 지난 1999년 보감회가 규정한 '연 복리 2.5%를 초

과해서는 안 된다'는 규정에 묶여 대부분 최대 2.5%까지로 책정되어 있음.   

    

     *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상품 설계 시 자산운용수익률을 예측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최

저이율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.

  o 그러나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이차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업계를 중심으로 예정이

율 책정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. 

□ 예정이율 자율화로 보험료 인하 효과에 따른 판매 증가가 예상되지만, 고금리 

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회사들의 지불능력 부실도 우려되고 있어 현행보다 

약 1%p 높은 ‘평가이율 제도’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. 

  o 전문가들은 예정이율 상한선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면 현행 2.5%인 예정이율은 

최대 3.5%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0~30%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

생겨 사망보험 등의 기존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

있음. 

  o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고금리 상품 출시로 인한 출혈경쟁이 자칫 지불능

력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음.

  o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감회는 2.5% 예정이율 상한선을 철폐하되, 업

계 스스로 예정이율 책정에 있어 새로운 상한선인 이른바 ‘평가이율(약 3.5% 정

도로 추산)’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. 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7/16)


